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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liner 

세상의 종말과 불바다를 함께 맞이하는 불치병의 남과 여. 

 

시놉시스 (Short) 

복합부위 통증증후군이란 고통스러운 병을 수년간 앓고 있는 중년 남자 마이크, 힘들게 본인을 간호하며 

생계를 책임지던 노모 마저 사라지자 집에 홀로 남겨지게 된다.  지극한 고통 속에 삶을 연명하기 위해 

힘든 일상 생활을 이어 가지만,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세기말적 자연재해와 무정부상태와 다름없는 사회 

상황 때문에 미래의 희망은 없어 보인다.  마약과 매춘으로 점철된 자신의 과거를 감추고 사회복지사로 

위장하여 마이크의 집에 도우미로 입주하게 된 나타샤.  본인의 중증 성병을 숨기며 나름 마이크를 

간호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는 와중 마이크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누지만, 마이크의 병세는 악화되어만 

간다.  지역 전체를 포위하며 다가오는 거대한 산불에 대비해 경찰과 구조요원들이 주민들의 대피를 

명령하지만, 극심한 병세로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마이크.  어떻게든 마이크와 함께 도피하려 노력하던 

나타샤는 결국 함께 집에 남기로 한다.  예상치 못한 침입자들의 방문을 받는 마이크와 나타샤.  각자의 

병세가 극도로 나빠진 와중에도 침입자들을 처리하고는 다가오는 최후의 순간을 함께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    

 

시놉시스 (Long) 

언젠가부터 원인 불명의 병과 극심한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전직 호스트 (남자접대부) 마이크.  고령의 

어머니가 정성으로 간병하지만 마이크의 병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고통이 심해질 수록 어머니와 

하우스메이트들에 대한 폭언과 악행이 심해져만 간다.  뉴스에서는 극한의 산불, 홍수 등의 전 세계적 

자연 재앙, 그리고 바이러스의 창궐, 그에 따른 대규모 인명 피해와 대피, 폭동, 시위 등으로 인한 무정부 

상태의 사회혼란 등의 소식이 연일 흘러 나온다.  바이러스 증상으로 인해 밭은 기침을 연신 해대던 

마이크의 노모, 지역을 포위하고 점점 다가오는 대규모 산불로 인해 뿌연 거리로 나가더니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마이크는 집에 홀로 남겨진다.  운신이 거의 불가능한 마이크가 극도의 고통 속에 생을 

연명하기 위해 집안에서 홀로 고군분투를 이어간다.  마이크에 애증을 느껴오던 젊은 게이 하우스메이트 

케빈이 성적으로 접근하지만, 마침 마이크의 병간호를 도우러 파견된 사회복지사 나타샤가 나타나 

마이크를 곤경에서 구해준다.  같은 집에 상주하게 된 나타샤의 존재를 탐탁치 않아하는 마이크, 

병간호와 집안일을 챙기는 나타샤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다.  마이크의 희귀한 병에 도움이 되고자 

나름 간호를 게을리 하지 않는 나타샤.  자신이 사용하는 마약을 마이크와 함께 나눠 피우고 

환각상태에서 행복한 잠깐의 시간을 보내는 마이크.  일시적으로 증세가 호전된 듯했던 마이크의 상태는 

이후 더욱 심각해진다.  나타샤가 하우스메이트인 외국인 할아버지에게 얻어온 강력한 스테로이드 

주사로 다시 한번 증세가 완화 되는 듯 하다가 역시나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한다.  한편, 지역을 초토화 

시키며 다가오는 거대한 산불로 인해 지역 주민 전체가 어딘지 모를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정부의 

명령을 경찰과 응급요원들이 방문하여 전한다.  마이크의 병간호를 하며 연민과 우정을 느끼는 나타샤, 

그리고 그런 나타샤의 마음을 느끼는 마이크.  하지만 나타샤의 과거 매춘 행적과 회복불가능한 성병의 



존재를 알게 된 마이크가 나타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타샤는 집 밖으로의 이동 자체가 불가능한 

마이크를 홀로 두고  정부 명령을 따라 집을 떠나려 한다.  그때 집안으로 난입해 들어오는 침입자들.  

그들을 피해 차고로 몸을 숨긴 마이크, 나타샤 그리고 게이 하우스메이트.  그곳에서 마이크가 그토록 

먹고 싶어 하던 후라이드치킨 봉투를 손에 쥔 채 발견되는 마이크 어머니의 시신, 그리고 마이크의 오열.  

침입자들에게 발각된 마이크 일행은 침입자들과 즐겁지 않은 저녁식사를 하게 되고, 이후 침입자들에 

의해 성적으로 유린 당하는 나타샤와 게이 하우스메이트.  지역 주민 소개 명령을 안내하던 경찰과 

응급요원들이 마이크 집을 다시 방문하고, 도주하는 침입자들을 뒤쫓아 총격전 끝에 그들이 끌고 갔던 

게이 하우스메이트 케빈을 부축해 돌아 온다.  결국 대피가 불가능한 마이크만 남겨둔 채, 마이크와 함께 

남겠다며 반항하는 나타샤만을 강제로 데리고 사라지는 경찰과 응급요원들.  총상으로 인해 싸늘한 

시신이 된 게이 하우스메이트 케빈과 다시 홀로 남겨진 마이크, 스테로이드를 최대치로 주사하고 홀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그때 경찰에게 업혀 갔던 나타샤가 홀연히 돌아오고, 그 바로 뒤 

침입자들이 쫓아와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나탸샤를 혼절시킨다.  경찰이 남겨놓고 간 총으로 침입자들을 

처단하고 나타샤와 함께 덮쳐 오는 불바다를 바라보는 마이크.          

 


